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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美 인플레, 갈 길 멀다…증시 올해 변곡점 맞을 듯"

(뉴욕=연합인포맥스) 윤영숙 특파원 = 미국 주식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, 미국의 인플
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 올해 주식시장이 한차례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전

망이 나왔다.

스노든 레인 파트너스의 황웅성(피터 황) 선임 파트너

[스노든 레인 홈페이지 캡처]

미국 투자 자문회사 스노든 레인 파트너스의 황웅성(피터 황) 선임 파트너는 17일(현지시간) 미
한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웹 세미나에서 최근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로 볼 때 "미국 경제가 매우

강하다"며 인플레이션 지표로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, 올해 "한 차례 증시가 변곡점을 맞을
것"으로 예상했다.

황 파트너는 "인플레이션이 생각만큼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"라며 이러한 배경에는 "강력한

미국의 노동시장이 있다"라고 말했다.

그는 노동시장의 강세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(연준·Fed)의 금리 목표치인 2%까지 "갈 길이 멀
다"라며 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 시장에 반영된 가정이 깨지면 밸류에

이션 모델이 바뀌게 돼 주식시장이 갑자기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.

황 파트너는 올해 들어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오른 가운데, 최근 발표되는 지표와 시장이 다르게
움직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증시를 낙관하지만, 시장이 이 추세를 유지하며 오르진 않을 것으로

내다봤다.

S&P500지수의 현 밸류에이션은 현재 주가수익비율(P/E) 기준으로 18~19배 수준으로 역대 평균

인 16.5배보다 높다. 특히 성장주의 P/E는 23.8배로 평균인 18.6배를 크게 웃돌아 상대적으로 비
싼 영역에 들어온 상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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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영숙 기자

황 파트너는 장기적으로는 미국 주식에 대해 낙관한다며 향후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 분야의 성장

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. 그중에서도 인공지능(AI), 로보틱스, 에너지 저장, 유전자공학, 블록체인,
반도체 부문 등이 앞으로 미래의 주식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황 파트너는 전망했다.

특히 최근 새롭게 부상한 AI의 챗봇 분야에서는 시장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, 엔비디아와

TSMC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.

황 파트너는 달러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에 달렸지만, 달러-원 환율이 올
해 1,350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며 연준의 향후 금리 인상 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

다.

황 파트너는 삼성증권 미주 법인장과 메릴린치 매니징 디렉터를 거쳐 금융위기 직전인 2017년에
투자자문사 스노든 레인 파트너스에 합류했다. 현재 스노든에서 투자 정책을 개발하고 고객의 자

산 배분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다.

ysyoon@yna.co.kr
(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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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"인플레 억제 성공할 가능성 있어"

[뉴욕마켓워치] FOMC '매파' 의사록 경계…주가↓국채↓달…

뉴욕증시, FOMC 의사록 경계·실적에 하락…다우 2%↓마감

美 금융시장, 연준 7월 금리 6%까지 인상 전망 등장

MS, 엑스박스 게임 엔비디아 '지포스나우'에 제공

월마트 분기 실적 예상 상회…가이던스 실망에 주가 2%↓

홈디포, 매출 예상치 하회…주가 개장 전 4% 하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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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환당국, 역외 NDF 시장 점검…"시장 안정에 진력"

FX스와프, 에셋 물량에 대체로 하락…연준 의사록·금통위 대…

IRS 금리 전 구간 상승…美 긴축 우려·금통위 경계감

[채권-마감] 약세 스티프닝…금통위 전 증권사 매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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